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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기업가치 10%이상 추락!
11월18-24일 시가총액 3249억원 감소 … LG그룹도 재계 4위로 밀려

LG그룹이 최근 검찰의 비자금 수사, LG카드의 유동성 위기 등 잇단 악재에 직면하면서 주가가 연일 급락세

를 보이고 있다.

불과 1주일 사이에 2조4000억원의 시가총액이 허공으로 사라지면서 LG화학, LG석유화학의 기업가치도 일순

간 추락했다.

11월24일 거래소시장에서 LG화학의 주가는 5.51% 하락했고, LG석유화학도 6.02% 급락했다.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11월24일을 기준으로 LG그룹 12개 상장기업의 시가총액은 19조2026억원으로 LG홈쇼

핑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되기 하루 전인 11월18일의 21조6175억원에 비해 2조4149억원이 감소했다.

이에 따라 LG그룹의 거래소시장 시가총액 순위도 삼성그룹(91조8893억원), SK그룹(24조7510억원), 현대자동

차그룹(19조3737억원)에 이어 4위로 밀려났다.

SK그룹은 시가총액이 2.2% 늘었으며, 삼성그룹과 현대자동차그룹은 시가총액 감소율이 5.7%와 6.1%로 상

대적으로 적은 편이었다.

LG그룹은 11월 초까지만 해도 계열사의 전반적인 주가상승에 힘입어 SK그룹을 제치고 시가총액 순위 2위

에 올랐으나 최근 1주일 동안 시가총액이 11.2%나 감소하면서 현대자동차그룹에도 추월당하는 처지가 됐다.

계열사별 시가총액은 LG카드가 31.5% 떨어져 하락폭이 가장 컸고 LG산전(-22.1%), LG증권(-21.8%), LG생

명과학(-19.2%) 등도 시가총액이 크게 줄었다.

이어 데이콤(-13.2%), LG상사(-13.2%), LG(-11.9%), LG석유화학(-11.5%), LG화학(-10.4%), LG생활건강

(-6.7%), LG전자(-5.8%), LG건설(-5.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LG석유화학, LG화학, LG생활건강의 시가총액은 18일 기준으로 각각 1조1955억원, 3조2284억원, 5301억원이

었으나 24일에는 1조576억원, 2조8935억원, 4944억원으로 감소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LG그룹에 대한 검찰의 조사나 LG카드의 유동성 위기가 LG화학이나 LG석유화학에 미

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LG그룹이 이미 지주회사 체제를 갖춘 만큼 그룹 내 다른 계열기업의 부정적 악재로 주가나 재무구조에 미

치는 영향도가 예상보다 높지 않을 것이며, LG화학이나 LG석유화학은 실적도 탄탄하고 최근 주력제품들의 가

격 상승으로 앞으로 실적개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최근의 주가하락은 심리적인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Chemical Journal 2003/11/26>


